
종교교육학연구 제 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유마경 의 정토사상과 정토수행의 실천* 1)

  장성우** 장병한*** 2)

동국대학교 영산대학교

【 요 약 】 

 유마경 의 정토사상은 중생들이 사는 사바세계에 정토를 구현하려는 현실적인 정토사상

이라고 할 수 있다.  유마경 에는 유심정토와 타방정토에 관련된 내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유심정토에 관련된 내용은 모든 실천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곧은 마음을 강조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타방정토에 관련된 내용도 유마거사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서술되는 등 다른 원인들로 타방정토가 서술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정토사상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정토를 구현하는 수행과 실천인 정토수행의 내용에는 초기불교 

이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법이 망라되어 있으며, 따라서  유마경 의 정토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유마경 의 정토수행은 대승적 수행으로서 모든 중생을 정토로 이끌기 위하여 중생

의 근기에 따르는 교화 방법을 설고 있다.  또한  유마경 의 정토수행은 무엇보다도 곧은 마

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곧은 마음은 모든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뿐 아니라 곧은 

마음으로 중생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서 보살과 중생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얻어 정토를 구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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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불교의 이상사회를 의미하는 정토(淨土)의 종류는 교리와 사상의 발전과 함께 분화

되었다. 이에 따라 정토라는 용어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정화된 

땅’이라는 명사적 의미와 ‘국토를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불국토(佛國土, 범어(梵語) Buddhakṣetra)의 의미

도 ‘깨달음을 증득한 부처님이 사는 청정한 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미혹

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출현하는 미혹한 세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1)  

정토를 분류하는 견해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중국 수나라의 천태지의(天台

智顗) 대사는 대승의 공관사상을 바탕으로 정토를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세계인 범

성동거토(凡聖同居土)로 보았으며, 불국토(佛國土) 가운데 하위의 세계라고 하였다. 그

리고 현대 일본의 츠보이 슌에이(坪井俊暎)는 타방(他方)정토, 영장(靈場)정토, 유심(唯

心)정토, 범신론(汎神論)적 정토로 정토를 구분하였으며, 다무라 요시로오(田村芳朗)는 

정토를 상적광토(常寂光土), 정불국토(淨佛國土), 내세정토(來世淨土)로 구분하였다.2 )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의 정토 사상이 발전하였는데, 정토사상이 발전하고 염불수행이 

확산되면서 점차적으로 정토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사상으로 변화·발전되었다. 

그러나 초기대승경전인  유마경 (維摩經)3 )은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心淨佛土淨]4)고 설하고 있으며, 정토는 현실 속에서 건설할 수 있다는 사상을 그 근

저에 두고 있다. 이러한 유마경 정토사상의 현실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되곤 

하였는데,  유마경 의 실천적인 사상을 강조한 연구5)가 있었으며, 마음을 맑혀가는 것

이 정토라는 유심론적 정토와 수행이 바로 정토라는 수행론적 정토로  유마경 의 정토

사상을 정리하면서,  유마경 의 사회적 실천을 밝힌 연구6 )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유

마경 의 실천적 성격에 대한 다수의 연구7 )가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 연구의 성

1 ) 츠보이 슌에이(坪井俊暎) 저, 한보광 역,  淨土敎槪論 (서울：弘法院 1993), 16-17쪽.

2 ) 원영상, ｢유마경과 정토, 그리고 현대불교｣ 韓國佛敎學  Vol. 81(韓國佛敎學會, 2017), 191쪽.

3 ) 이 글은 구마라집(鳩摩羅什) 역,  유마힐소설경 (維摩詰所説經)을 참고하였다.(이하  유마경 )

4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c03-c05)) : 隨智慧淨則其心淨。隨其心淨則一切功徳淨。是故寶積。若菩

薩欲得淨土當淨其心。隨其心淨則佛土淨

5 ) 이기운, ｢공의 실천적 사상 연구 : 維摩經을 중심으로｣,  東國思想  V ol.22(東國大學校 佛敎大學 學生

會 1989) 

6 ) 이재수, ｢유마경에 나타난 사회사상 연구｣(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년) 

7 ) 이대성, ｢維摩經 硏究｣(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년) : 강기선(도업), ｢ 유마경 의 정토사상과 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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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현실에서의 정토 구현을 지향하는  유마경 의 정토사상과 정토 구현의 

실천방안인 정토수행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나아가  유마경 의 정토사상에 내재된 실

천적인 함의를  유마경 과  주유마힐경 8)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데,  유마경 에 나타

난 사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승조(僧肇)가 편찬한  주유마힐경 을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9 )

Ⅱ.  유마경  정토사상의 특징과 정토수행

   

1.  유마경  정토사상의 특징

 유마경 의 정토사상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특징은  유마경 의 첫 번째 품인｢불국

품｣에 잘 나타나고 있다. ｢불국품｣에는 한 장자의 아들이  “보살이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여쭈었을”10 ) 때, 부처님이 “중생의 무리가 곧 보살의 

부처님 국토”11 )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설하신 부분이 있다. 즉 중생의 무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가 바로 청정한 불국토이며, 다른 곳에서 청정한 불국토를 찾을 필요가 없다

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마경 의 정토사상은 현실 속의 정토를 인정하는 차방(此方)정

토사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洋의 유토피아사상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1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6) : 이미선(혜장), ｢ 維

摩經 의 淨佛土思想 硏究: ｢佛國品｣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5) : 윤성문, ｢ 維摩經 

의 大乘思想과 不二的 實踐行 硏究｣(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이외에도 유마경이 선종, 염불종, 

여타 정토사상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橋本 芳契, ｢維摩経における浄土系思想-無量寿経との関係-｣,  印

度學佛教學研究  38巻 2号 (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90) :한역(漢譯) 유마경 3본(本)의 번역을 비

교한 戸田 宏文, ｢維摩經｢佛國品 (諸菩薩淨土之行)｣に於ける諸語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12巻 2

号 (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64) : 유마경이 중국, 일본의 정토 사상 발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橋本 芳契, ｢維摩経の空観と浄土義-その註維摩における展開-｣,  印度學佛教學研究 31巻 2号 (東京, 日

本印度學佛敎學會, 1983) 등 많은 연구가 있다.

8 ) 승조(僧肇) 撰,  주유마힐경 (注維摩詰經) .(이하  주유마경 )

9 )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경 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구마라집과 그의 제자였던 승조 등이 주석한  주유

마경 을 참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 0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a17-a18)) : 願聞得佛國土清淨. 唯願, 世尊, 說諸菩薩淨土之行. 한편, 유

마경에 나타나는 정토(淨土)는 정불국토(淨佛國土)의 의미로 해석된다.(히라까와 아끼라(平川彰) , ｢淨

土思想の成立｣,  講座大乘佛敎 5, 11쪽(사나다 고우도(眞田康道), ｢心淨きに隨いて佛土淨し｣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硏究  39卷 1號 (通卷77)(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90.12), 454쪽 재인용)  

11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a21) : 眾生之類, 是菩薩佛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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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유마경 의 정토사상에는 다른 성격의 정토사상도 포함되어 있는데, 유심

(唯心)정토사상과 타방(他方)정토사상의 특징도 있다. 먼저  유마경 의 정토사상을 유

심정토사상으로 보는 경우에  유마경 의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구절

이 근거로 인용되곤 하는데, 이 구절만을 보면,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그대로 청

정해진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즉, 중생이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면 다른 노

력이나 수행 없이도 불국토가 청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구절을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1 2) 그러나 전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관념적인 유심사상을 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체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살은 그의 곧은 마음을 따라서 수행을 시작하게 되고, 수행을 시작함을 따라서 

깊은 마음을 얻게 되고, 깊은 마음을 따라서 뜻을 조복하게 되고, 뜻을 조복함을 

따라서 말과 같이 행하게 되고, 말과 같이 행함을 따라서 회향하게 되고, 회향함을 

따라서 방편이 있게 되고, 방편을 따라서 중생을 성취하게 되고, 중생을 성취함을 

따라서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고, 불국토가 청정함을 따라서 법의 말씀이 청정하게 

되고, 법의 말씀이 청정함을 따라서 지혜가 청정하게 되고, 지혜가 청정함을 따라

서 마음이 청정하게 되고,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온갖 공덕이 청정해진다. 그러

므로 보살이 정토를 얻으려면 마땅히 마음을 청정하게 가질 것이니, 마음이 청정함

을 따라서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해진다.1 3 )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

는데, 이 글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곧은 마음 → 수행을 시작 → 깊은 마음 → 뜻

을 조복 → 말과 같이 행함 → 회향 → 방편 → 중생을 성취 → 부처님 국토가 청정 

→ 법의 말씀이 청정 → 지혜가 청정 → 마음이 청정 → 온갖 공덕이 청정해진다는 것

이다. 즉 불국토를 청정하게하기 위해서는 곧은 마음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

고, 이와 같은 곧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경우에 불

국토가 청정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곧은 마음이 불국토를 청정하게하기 위한 근

12 )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104-107쪽 참조.

1 3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b26-c05)) : 菩薩隨其直心。則能發行。隨其發行則得深心。隨其深心。

則意調伏。隨意調伏則如説行。隨如説行則能迴向。隨其迴向則有方便。隨其方便則成就衆生。隨成就衆

生則佛土淨。隨佛土淨則説法淨。隨説法淨則智慧淨。隨智慧淨則其心淨。隨其心淨則一切功徳淨。是故

寶積。若菩薩欲得淨土當淨其心。隨其心淨則佛土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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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승조(僧肇)의 주석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

러난다. 

국토에 움푹 파인 곳이 없는 것은 곧 마음의 곧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곧은 마

음’이 보살의 정토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곧 원인 가운데서 과보를 말한 것이니,  

오히려 금을 가리켜 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분명한 것이다. ‘곧은 마음’이란 것은 

그 바탕이 곧아서 사특한 것이 없음을 이른다. 이 마음이 곧 만 가지 행동의 근본

이 되기 때문에 장을 세워 마련하였다.1 4 )

승조는  유마경 의 “곧은 마음[直心]이 바로 보살의 정토”15 )라는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이 풀이하였던 것이다. 승조의 주석을 보면, 곧은 마음이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되고, 

과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라는 것이다. 즉 승조는 곧은 마음은 

정토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며, 곧은 마음을 가지면 다른 노력이나 과

정이 없이도 바로 정토가 구현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마경 의 

유심정토사상은 정토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곧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유마경 에 있는 타방정토에 대한 서술도 정토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현실의 정토’라는 사상을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유마경 에 있는 타방정토에 대한 

묘사 중에 우선 ｢향적불품｣에 나타나는 관련된 내용은 식사 시간이 되어 사리불 존자

가 밥 먹을 생각을 하자, 유마거사가 향기가 으뜸가는 중향국이라고 하는 타방의 불국

토를 신통력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주었으며,16 )  나아가 이 중향국에서 유마거사가 밥을 

가져다가 대중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 구절 외에도 ｢견아촉불품｣에는 묘희라는 불

국토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리불존자가 유마거사에게 어떤 국토에서 왔는가를 묻자, 

유마거사는 무동부처님이 계시는 묘희라는 매우 청정한 불국토에서17 ) 중생을 교화하

14 )  주유마경 (대정장 38권, 335쪽 (b19-b22)) : 土無洿曲乃出于心直, 故曰直心是菩薩淨土也. 此則因中說

果, 猶指金為食, 直心者, 謂質直無諂, 此心乃是萬行之本, 故建章有之矣.

1 5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b01)) : 直心是菩薩淨土

16 )  유마경 (대정장 14권, 552쪽 (a09-a16)) : 時維摩詰即入三昧。以神通力示諸大衆。上方 界分過四十二

恒河沙佛土。有國名衆香。佛號香積。今現在。其國香氣比於十方諸佛世界人天之香最爲第一。彼土無有

聲聞辟支佛名。唯有清淨大菩薩衆。佛爲説法。其界一切皆以香作樓閣。經行香地苑園皆香。其食香氣周

流十方無量世界。

17 )  유마경 (대정장 14권, 555쪽 (b18-b26)) : 於是維摩詰心念。吾當不起于座接妙喜國。鐵圍山川溪谷江

河。大海泉源須彌諸山。及日月星宿。天龍鬼神梵天等宮。 并諸菩薩聲聞之衆。城邑聚落男女大小。乃至

無動如來及菩提樹諸妙蓮華。能於十方作佛事者。三道寶階從閻浮提至忉利天以此寶階諸天來下。悉爲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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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이 국토에 왔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유마경 의 타방 불국토에 대한 설명은 불교의 세계관 자체가 삼천대천세계

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 이곳의 사바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전제하

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타방 불국토에 대한 설명은 ｢향적불품｣

에서 볼 수 있듯이 배가 고픈 대중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에서 밥을 구해주는 

유마거사의 신통력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견아촉불품｣의 내용은 유

마거사의 신통력을 보여줌과 함께 현실의 사바세계보다 좀 더 이상적인 정토가 있음

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18 ) 것이어서,  유마경 에 나타나고 있는 타방정토

에 대한 묘사는 현실에서 정토 구현이 가능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정토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마경 의 정토사상은 중생들이 살

고 있는 이 현실의 사바세계가 곧 정토임을 설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함은 불

국토가 청정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설하고 있지만, 이는 곧은 마음을 근본적인 원

인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정토를 구현하는 실천이 시작됨을 강조하는 의미

로 볼 수 있다. 또한 타방정토에 대한  유마경 의 설명도 현실에서 정토가 구현될 수 

있음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유마경 의 정토수행

이러한  유마경 의 현실적인 정토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

면,  유마경 에는 정토를 구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로서, 우선 세 가지 마음을 설

하고 있는데, 곧은 마음[直心]이 정토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됨은 이미 설명하

였지만, 이외에도 깊은 마음[深心]과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菩提心]이라는 세 가지 마

음이 보살이 정토를 구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아첨 안 하는 중생이 그 국토

에 태어난다. 깊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공덕을 구족한 중

생이 그 국토에 태어난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

敬無動如來聽受經法。閻浮提人。亦登其階。上昇忉利見彼諸天。妙喜世界。

18 ) 이재수, 앞의 논문,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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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 대승의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난다.1 9 ) 

  

이와 같이  유마경 에는 곧은 마음, 깊은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의 세 가지를 

보살의 정토라고 보고 있는데, 즉 이 세 가지 마음이 정토를 구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마음 중 곧은 마음에 대하여 승조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마음이 곧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한 후에는 행법을 실천하는 것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만 가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직 보살의 곧은 마음이

다. 이 장에서 만 가지 행이 차례대로 나아감에 있어 서로 은미하게 원인이 되지만 

곧은 마음이라는 원인을 시작으로 하여 정토라는 과보에서 끝이 나는 것을 밝혔다.  

비유하자면, 나무를 심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무성한 큰 나무 되는 것과 같이 곧

은 마음의 행법이 곧 처음 그 싹을 틔움으로 해서 만 가지 행이 그로 인하여 완성

이 되는 것이다.2 0 )  

곧은 마음이 만 가지 행동과 실천의 근간이 되고, 정토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승조는 깊은 마음에 대하여 “마음에 모든 덕을 심은 것이 깊고도 견

고하여 뽑기가 어렵다.”2 1)고 설명하고 있다.

곧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되 곧은 마음이 더욱 깊게 뿌리 내리면, 그 마음을 없

애기가 어렵고, 나아가 모든 덕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

음과 함께 곧은 마음, 깊은 마음에 대하여 승조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있다.

 팔만 가지 행동을 하면서 천하의 모든 중생을 아울러 태우고 한 사람도 빠뜨리

지 않으니 대승의 마음이다. 앞의 세 가지 마음이 곧 처음 배우는 이의 행업(行業)

의 차례인 것이다. 무릇 큰 도를 홍포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먼저 그 마음을 곧게 

19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b01-b04)) : 直心是菩薩淨土。菩薩成佛時不諂衆生 來生其國。深心是菩

薩淨土。菩薩成佛時。具足功徳衆生來生其國。菩提心是菩薩淨土。菩薩成佛時大乘衆生來生其國。

20 )  주유마경 (대정장 38권, 336쪽 (c14-c18)) : 夫心直則信固。信固然後能發迹造行。然則始於萬行者其唯

直心乎。此章明行之次漸。微著相因足以始于直心終于淨土。譬猶植栽絲髮其茂百圍也。直心樹其萌。衆行

因而成故言隨也。

21 )  주유마경 (대정장 38권, 335쪽 (c09-c10)) : 樹心衆徳深固。故難拔深心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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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마음이 이미 진실로 곧게 된 후에는 수행에 들어감이 능히 깊게 하고 들어간 

수행이 이미 깊어지면 능히 널리 운행함에 끝이 없어야 하니, 이것이 세 가지 마음의 

순서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춘 후에는 다음으로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

른 본(本)에서는 곧은 마음, 깊은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라고도 한다.2 2 )

여기에서 승조는  유마경 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菩提心]을 ‘대승의 마음’[大乘

心]으로 바꾸어서 설명하면서, 곧은 마음과 깊은 마음과 대승의 마음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처음 배우는 이의 행업의 차례이며, 또한 곧은 마음을 가진 후에 깊은 마음을 

닦고, 깊은 마음을 닦은 후에 대승의 마음을 닦는 것이 세 가지 마음을 닦는 순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승조는 다른 본(本)에는 ‘대승의 마음’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

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승조가 ‘대승의 마음’과 ‘깨달음을 구

하는 마음’은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유마경  ｢보살품｣의 “보리(菩提)로서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킨다

.”23 )는 내용에 대한 주석에서 승조가 “보리(菩提)라는 것은 널리 구제하는 도(道)이다. 

이 때문에 보리(菩提)를 실천하여 자애심을 일으키게 되면 한 생각, 한 때에 이로운 바

가 한량이 없다.”24 )고 설명한 부분에서도 승조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과 ‘대승의 마

음’을 같은 의미로 파악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승조가 천하의 모든 중생을 태우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 대승의 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은 차례대로 닦아나가는 마음으로서 정토를 구현할 수 있는 만 

가지 실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마음을 갖추고 나면, 정토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데, 보살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경전에는 우선 육바라

밀이 제시되고 있다. 육바라밀 수행을 이어서 순서대로 사무량심, 사섭법, 방편, 37조

도품, 회향심, 여덟 가지 어려움을 없앰을 말하는 것,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남의 그릇

됨을 헐뜯지 않음, 열 가지 착한 행 등이 서술되고 있다. 정토를 구현하는 실천과 수

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초기불교 이래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온 제반 수행법이 망

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을 검색해보면, 정

22 )  주유마경 (대정장 38권, 335쪽 (c14:-c19)) : 乘八萬行兼載天下不遺一人大乘心也。上三心是始學之次

行也。夫欲弘大道要先直其心。心既眞直然後入行能深。入行既深則能廣運無涯。此三心之次也。備此三

心然後次修六度。別本云。直心深心菩提心。

23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c10) : 謂以菩提起於慈心

24 )  주유마경 (대정장 38권, 368쪽 (c03-c04)) : 菩提者弘濟之道也。是以爲菩提而起慈心者。一念一時所益

無際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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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구현의 수행법 중에서 곧은 마음, 깊은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의 세 가지 마음

은 초기경전에서 그 용어가 발견되지만25 ) 초기경전에 세 가지 마음이 수행법으로 함

께 등장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회향심도 초기경전에서 용어가 몇 차례 사용되

고2 6) 있지만,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승경전에서부터이다. 특히 육바라밀

은 초기대승불교 시대의 대표적인 경전인 반야경전에서부터 설해진 수행법이다.2 7)    

따라서 세 가지 마음과 회향심과 육바라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초기불교시대의 

수행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불교시대의 수행법과 육바라밀과 같은 초기대

승불교시대의 수행법이 설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세 가지 마음과 회향심과 같은 수행

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세 가지 마음과 회향심은 아마도 초기대승불교시대에 형성된 

수행법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유마경 의 성립이 초기대승불교시대인 기원후 1세기 

후반 이전으로2 8)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유마경 에는 초기불교시대부터 초

기대승불교시대까지의 수행법이 정토수행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해탈과 

열반을 위한 수행이 바로 정토를 구현하는 실천과 수행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정토 구현을 위한 보살의 구체적인 실천과 수행에 대하여 설명한 후,  유마경 은 

다시 한 번 곧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곧은 마음은 모든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며, 곧은 마음을 토대로 하여 온갖 공덕이 청정해지고, 궁극적으로

는 불국토가 청정해진다는 것이다.2 9)

이와 같이 보면,  유마경 의 정토사상은 현실 속에서의 정토 구현을 강조하고 있으

며, 구체적인 정토 구현의 수행은 바로 초기불교 이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법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곧은 마음을 근본적인 토대로 언급하고 있음이 주목

된다. 

25 )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http://21dzk.l.u- tokyo.ac.jp/SA T/satdb2015.php)을 검색해보면, 세 가

지 마음 중에 직심(直心)은 초기 경전인  雜阿含經 ｢修習住經｣,  雜阿含經 ｢釋氏經｣등 여러 곳에서 발

견되지만, 심심(深心)은  別譯雜阿含經  등에서 일부 발견되며, 보리심(菩提心)은  雜阿含經 ｢慧根經｣

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세 가지 마음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 초기 경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2 6 )  長阿含經 ｢世記經｣,  雜阿含經 ｢彈琴經｣등에서 발견된다.

2 7 ) 中村元 編著,  佛敎經典散策 (東京: 東京書籍, 1979), 16쪽.  

28 ) 위의 책, 155-156쪽

29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b26-c05)) 앞의 주석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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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마경  정토수행의 실천

 1. 정토수행과 곧은 마음

 유마경 의 정토수행 방법 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곧은 마음[直心]이다. 곧은 

마음이 근본이 되어 깊은 마음과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닦게 되고, 이 세 가지 마

음이 갖추어진 후에 육바라밀을 비롯한 정토수행을 실천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마경 에는 “곧은 마음을 가지면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3 0)는 내용이 있고, 이에 대

해 승조는 “마음이 곧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한 후에는 행법을 실천하는 

것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만 가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직 보살의 곧은 마

음”3 1)이라고 주석하고 있는데, 곧은 마음이 모든 수행의 실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것이다. 

이러한 곧은 마음은 초기경전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초기불교시대에는 수행법으로서 

정착되지 않았던 것인데,  유마경 에는 매우 중요한 수행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초기

경전에서 곧은 마음이 등장하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성스러운 제자가 계율과 보시와 

들음과 지혜를 닦고 천상세계를 생각하면, 탐 진 치를 벗어나서 마음이 바르고 곧게 

되어 법의 깊은 이치를 알게 된다는3 2) 내용, 비구가 여자의 꼬임에도 그 속셈을 모르

고 순진하게 넘어가는 곧은 마음을3 3)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

으면서 곧은 마음으로 생각을 매어 근심을 없앤다는34 ) 내용, 만약 비구에게 아첨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아 순박하고 곧은 마음이 생기면 부처님은 그에게 법을 설하며, 법을 

많이 듣고 깨우치면 곧은 마음이 생겨 진실이면 진실인 줄 알고 진실이 아니면 진실이 

아닌 줄 알게 된다는35 ) 내용, 유학(有學)과 무학(無學)의 수행자는 그 마음이 정직하고 

30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b26-b27)) : 菩薩隨其直心。則能發行。

31 )  주유마경 (대정장 38권, 336쪽 (c14-c15)) : 夫心直則信固。信固然後能發迹造行。然則始於萬行者其唯

直心乎。

32 )  잡아함경 ｢수습주경｣(대정장 2권, 238쪽(a25-a29)) : 我今亦當行此戒施聞慧。聖弟子如是念天事者。

不起貧欲瞋恚愚癡。其心正直縁彼諸天。彼聖弟子如是直心者。得深法利。得深義利。得彼諸天饒益隨喜

33 )  잡아함경 ｢매색경｣(대정장 2권, 137쪽(c01-c05)) : 爲女人賣色自活。時有比丘。於迦葉佛所出家。彼女

人以不清淨心。請彼比丘。比丘直心受請。不解其意。女人瞋恚。以不淨水。灑比丘身。

34 )  잡아함경 ｢묘색경｣(대정장 2권, 160쪽(a15-a17)) : 持戒明智慧　自修習正受　正直心繋念　熾然憂悉

滅　得平等智慧　其心善解脱　　　　

35 )  잡아함경 ｢여래력경｣(대정장 2권, 189쪽(a22-a27)) : 02.0189a22: 意解作證。悉皆如來無畏智所生。若

比丘來爲我聲聞。不諂不2僞。質直心生。我則教誡教授爲其説法。晨朝爲彼教誡教授説法。至日中時。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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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여 복 밭이 된다는36 ) 내용, 억년동안 복을 지어도 곧은 마음으로 공경함에는 그 

복이 미치지 못한다는3 7) 내용 등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경전에 등장하는 곧은 마음의 의미를 보면, 첫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순화된 

상태, 둘째,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 상태, 셋째, 아첨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마음 상

태 등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기경전에 등장하는 곧은 마음의 의미를 보면 수

행으로 청정하고 지혜롭게 된 마음이라는 의미와 함께 진리에 대해 순순히 받아들이

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정법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상태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초기경전에서 곧은 마음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모두 버리고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깨끗한 마음임을 알 수 있다.3 8) 그런데,  유마경 에서는 곧은 마음을 

“아첨하지 않는 마음”과 같은 의미로 보고39 ) 있으며, 또한 승조는 곧은 마음을 “안으

로는 참되고 곧으며 밖으로는 공허하고 거짓됨이 없어서 만 가지 행동의 근본이” 된다

고4 0) 보았다. 이와 같이  유마경 과 승조의 주석에서 곧은 마음을 모든 정토수행의 출

발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초기경전 이래의 곧은 마음에 내포되어 있는 실천적 함

의가 계승되었기 때문일 것이다.4 1) 

勝進處。若日暮時。爲彼教誡教授説法。至晨朝時。得勝進處。如是教授已。彼生正直心。實則知實。不實

知不實。

36 )  잡아함경 ｢복전경｣(대정장 2권, 189쪽(c16-c18)) : 世有學無學　大會常延請　正直心眞實　身口亦復然　

是即良福田　施者獲大果

37 )  잡아함경 ｢사사경｣(대정장 2권, 338쪽(b09-b10)) : 若人於世間　億年設福業　於直心敬禮　四分不及一

38 ) 이런 곧은 마음의 의미는 범어와 티베트어를 통해 구마라집, 현장, 지겸의 한역(漢譯)  유마경 의 번

역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현장이 사용한 용어[純淨意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토

다 히로후미(戶田宏文), ｢維摩經｢佛國品(諸菩薩淨土之行)｣に於ける諸語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硏究  

12卷 2號 (通卷24)(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64.3), 179쪽 참조) 

39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b01-b02)) : 直心是菩薩淨土。菩薩成佛時不諂衆生 來生其國。

40 )  주유마경 (대정장 38권, 363쪽 (c26-c27)) : 直心者。謂内心眞直外無虚假。斯乃基萬行之本。

41 ) 그런데  대승기신론 에는 정직심(正直心) , 심중심(深重心) , 대비심(大悲心)을 믿음으로 발심을 성취하

는 세 가지 마음으로 설명하면서 정직심을 진여법(眞如法)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보고 있

는데,  유마경 의 직심에 대한 관점과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대승기신론 (대정장 32권, 589쪽 

(a15-a18)) : 若遇惡縁或時退墮二乘地故。復次信成就發心。略説有三。一發正直心。如理正念眞如法

故。二發深重心。樂集一切諸善行故。三發大悲心。願拔一切衆生苦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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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토수행과 중생교화

1) 수기적(隨機的) 교화

 유마경 에 나타나는 보살의 정토 구현을 위한 실천과 수행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

는 수기적(隨機的)인 교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마경 의 수기적인 교화는 석

가모니 이래 불교의 교육적 방편이었다.4 2) ｢불국품｣에는 “중생의 부류가 바로 보살의 

부처님 정토”4 3)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부처님의 정토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 부처님은 먼저 정토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정토란 다름 아니고 

여러 중생들이 바로 보살의 부처님 정토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다. 그런데 “중생들이 

바로 보살의 부처님 국토”라는 구절에 대해 승조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무릇 지인(至人)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어 상(象)이 없이 사물에 감

응하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냄에 항상 유지되는 몸이 없는데, 하물며 국토에 일정함

이 있겠는가? 무릇 모든 유정 중생이 만 가지로 달라서 업과 행동이 같지 않아서,  

이에 따른 교화가 달라 그들의 인과보응 또한 같지 않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깨끗

한 업을 수행한 자는 보옥(寶玉)으로써 보응해 주고, 더러운 업을 쌓은 자는 모래

와 자갈로써 보응해 준다. 따라서 아름다운 업과 악한 업이 저들 중생으로부터 나

오니, 세존에게는 일정한 국토가 없다. 따라서 일정된 것이 없는 국토만이 곧 진정

한 국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토의 깨끗함과 더러움은 중생에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의 무리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라고 말할 수 있다. 혹자들은 “국

토의 깨끗함과 더러움이 중생에게 관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중생들의 과

보에 따른 국토이고, 여래의 국토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대개 보응(報應)의 

수승한 방법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4 4 )

승조는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어 일정하게 고정된 모습에 대한 

42 ) 김용표, ｢붓다의 교육원리와 수기적(隨機的) 교수법-진리와 방편의 역동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宗

敎敎育學硏究  V ol.25(韓國宗敎敎育學會, 2007.12)  27-43쪽

43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a21) : 佛言。寶積。衆生之類是菩薩佛土。

44 )  주유마경 (대정장 38권, 334쪽 (b15-b23)) : 夫至人空洞無象。應物故形。形無常體。況國土之有恒

乎。夫以群生萬端業行不同。殊化異被致令報應不一。是以淨者應之以寶玉。穢者應之以沙礫。美惡自

彼。於我無定。無定之土乃曰眞土。然則土之淨穢于衆生。故曰衆生之類是菩薩佛土也。或謂土之淨穢繋

于衆生者。則是衆生報應之土。非如來土。此蓋未喩報應之殊方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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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이 없으므로 국토에도 일정한 모습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

의 깨끗함과 더러움은 중생의 업에 관련되어 있으며, 중생이 보살의 부처님 국토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유마경 과  주유마경 의 내용을 보면,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

람은 어디에 집착함이 없이 중생의 업과 근기에 따라서 정토를 구현하는 수행과 실천

을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유마경 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보살

의 수기적(隨機的) 교화의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보살은 교화 받을 중생을 따라 부처님 정토를 취하며, 조복 받을 중생

을 따라 부처님 정토를 취하며,  중생이 어떤 국토로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는가를 

따라 부처님 정토를 취하며, 중생들이 어떠한 국토로써 보살의 근기를 일으키는가

를 따라 부처님 정토를 취한다. 왜 그런가?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취하는 것은 모

두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4 5 )  

교화를 받고 조복을 받을 중생들을 따라서 보살은 부처님의 정토를 선택하며, 또한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고 보살의 근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처님의 

정토를 선택하는데, 이는 오직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살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중생의 근기와 적성에 맞추어서 부처님의 정토

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2) 정신적 교화의 중요성

이렇게 보살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부처님의 정토를 선택하는 경우에  유마경 은 

물질적인 보시보다는 정신적인 교화가 더욱 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살품｣에

는 유마거사가 장자의 아들인 선덕에게 재물을 보시하는 모임보다는 법을 보시하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고 설하는46 ) 내용이 있는데, 승조는 유마거사의 법을 보시하는 모

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5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a18-a26)) : 所以者何。菩薩隨所化衆生而取佛土。隨所調伏衆生而取佛

土。隨諸衆生應以何國入佛智慧而取佛土。隨諸衆生應以何國起菩薩根而取佛土。所以者何。菩薩取於淨

國。皆爲饒益諸衆生故。

46 )  유마경 (대정장 14권, 543쪽 (c01-c09)) : 佛告長者子善徳。汝行詣維摩詰問疾。善徳白佛言。世尊我不

堪任詣彼問疾。所以者何。憶念我昔自於父舍設大施會。供養一切沙門婆羅門及諸外道貧窮下賤孤獨乞

人。期滿七日。時維摩詰來入會中。謂我言。長者子。夫大施會不當如汝所設。當爲法施之會。何用是財

施會爲。我言居士, 何謂法施之會. 法施會者, 無前無後. 一時供養一切眾生,  是名法施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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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로써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으로는 일시에 두루 다 베풀 수 없으며, 모든 지

방의 사람들을 일시에 모두 다 공양할 수 없다.  그래서 모두를 회통하여 한량없이 

보시하는 것은 가득 채우면서도 빠뜨림이 없어야 하고, 법의 혜택을 입는 자 역시 

때가 없이 두루 덮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을 보시하는 모임은 능히 지역의 

경계에 제한 없이 한 번 모임을 가짐에 그 보시의 도(道)가 적시지 않음이 없으며, 

[보시하는 자 또한] 마음을 비우고 덕을 가슴에 가득 품으므로 대중이 저절로 손님

이 되어 오는 것이다. 어찌 물거품과 같은 작은 혜택을 주면서 강과 바다와 같은 

큰 이익을 버리겠는가. 이는 일시의 법의 공양을 버리고 때의 앞과 뒤를 분별하여 

설치하는 세속의 재물을 보시하는 모임이다.4 7 )   

법을 보시하는 모임은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널리 보시할 수 있으므로 재물

을 보시하는 모임보다 공덕이 커서 바다와 같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교화가 중생에게 더욱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정신적인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신적인 교화가 물질적인 보시보다 중요하다고 설하고 있지만,  

유마경 이 물질적인 보시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음은, 밥 먹을 생각을 하는 대

중들에게 유마거사가 중향국이라고 하는 타방의 불국토에서 밥을 가져다가 주었다는 

내용48 ) 등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3) 보살의 솔선수범 

 유마경 에 나타나는 중생 교화의 내용에는 보살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

는데, 그 내용은 곧은 마음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불국품｣ 가운데 

곧은 마음 → 수행을 시작 → 깊은 마음 → (중략) → 마음이 청정 → 온갖 공덕이 청

정이라는4 9) 순서로 곧은 마음이 어떻게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 곧은 마음은 바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고, 

수행을 통하여 깊은 마음을 얻게 되고 나아가 중생을 성취시키고 부처님 국토를 청정

47 )  주유마경 (대정장 38권, 368쪽 (b09-b15)) :  夫以方會人, 不可一息期, 以財濟物, 不可一時周, 是以會

通無際者, 彌綸而不漏, 法澤冥被者, 不易時而周覆, 故能即無疆為一會, 而道無不潤, 虛心懷德, 而萬物自

賓, 曷為存濡沫之小惠, 捨夫江海之大益, 置一時之法養, 而設前後之俗施乎.

4 8 )  유마경 (대정장 14권, 552쪽 (a09-a16)) 앞의 주석 16) 참조

49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b26-c05)) 앞의 주석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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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과보를 가져옴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곧은 마음을 가진 보살은 스스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게 되고, 중생들도 곧은 마음으로 실천하는 보살을 

따르게 되고 부처님 국토가 청정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살이 곧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생들을 교화

하고, 부처님 국토가 청정해지는 원인이 된다는 의미는 승조의 주석 내용에도 나타난

다. 즉 승조는  유마경 의 “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에 아첨

하지 않는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난다.”5 0)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첨하지 않는 곧은 마음은 한결같은 행동의 다른 이름이다. 보살의 마음이 이미 

곧으면 저들 중생을 교화하여 자기와 함께 [곧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化彼同己) , 보

살 자신의 국토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들 중생으로 하여금]  함께 행동하여 

모이게(同行斯集) 된다. 이것이 보살과 중생의 교화의 인연을 밝혀 서로 미치게(化

縁相及) 되므로 그 과보 또한 서로 연대하여 부처님 국토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5 1 )

보살이 곧은 마음을 가지면 한결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중생들에게도 영향을 주

어 중생들도 곧은 마음을 가지게 하며(化彼同己), 중생들이 함께 행동하여 모이게 하

며(同行斯集), 나아가 교화의 인연을 밝혀 서로 미치게 한다는(化縁相及) 것이다. 즉 보

살이 곧은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행동을 하는 솔선수범을 하면 중생들도 곧은 마음

을 가지게 되고, 곧은 마음을 가진 중생들도 곧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행동을 하게 되

면서, 보살과 중생이 서로 함께 행동하게 되고 힘을 합치게 되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보살과 중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한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과정은 보살의 솔선수범으로서의 교화가 중생을 이끄는 

역할에서 시작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곧은 마음은 정토를 구현하는 실천과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살이 곧은 마음을 가져야 한결같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보살의 한결같은 행동이 중생에게 솔선수범을 보이게 되고 마침내 중생을 교화하여 

정토를 구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50 )  유마경 (대정장 14권, 538쪽 (b01-b02)) : 直心是菩薩淨土。菩薩成佛時不諂衆生來生其國。

51 )  주유마경 (대정장 38권, 335쪽 (b23-b26)) : 肇曰。不諂直心一行異名也。菩薩心既直化彼同己。自

土既成故令同行斯集。此明化縁相及故果報相連。則佛土之義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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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유마경 의 정토사상은 정토를 사바세계에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토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유마경 에는 유심정토와 타방정토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

나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심정토에 관련된 내용은 모든 실천을 이끌어내는 근본

적인 원인으로서 곧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타방정토에 관련된 내용은 삼천

대천세계라는 불교의 세계관을 전제하면서, 유마거사의 신통력을 드러내는 취지와 같

은 요인들에서 서술된 것이므로  유마경 의 현실적인 정토사상을 부정하는 내용이라

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정토를 구현하는 정토수행의 내용을 보면, 초기불교 이래의 불교 수행법이 

망라되어 있어서 정토수행은 결국 깨달음을 얻어 해탈하고 열반을 얻기 위한 수행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마경 의 정토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유마경 의 정토수행은 보살

이 우선 곧은 마음을 강조하였는데, 곧은 마음은 곧 모든 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라

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승적 수행으로서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정토로 이끌기 위하

여 중생의 근기에 따르는 교화를 펼칠 것을 설하였으며, 재보시보다는 모든 중생을 깨

달음으로 이끌어 정토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보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승조는  주유마경 에서 보살은 천하의 모든 중생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아야 하며, 

또한 곧은 마음으로 중생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서 보살과 중생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대승적 수행으로 정토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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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T he Pure Land T hought and The Pure Land Practice’s Cu ltivation o f 

th e V im alakīrtin ird eśa Sūtra

Jang, Sung-Woo Jang, Beoung-han

D ongguk U niversity Y oungsan U niversity

 

T he pu re land  though t o f th e  V im a lak ir tin ird esha Su tra  is  a p ractic a l though t in  o rder  to  

rea lize  th e  pu re  land  in  th is w or ld . A lthough , in  th e  V im a lak irt in ird esha  Su tra , som e sen tences  

w h ich  a re  related  w ith  th e pu re  land  o f th e  im m acu la te  m ind   and  th e  pu re land  l im ited  to  a  

ce rtain  lo ca tion  are found , bu t re la ted  sen tences  w ith  th e  pu re  land  o f th e  im m acu la te  m ind  

on ly  em phasize  th e  hones t and  undef iled  m ind  as  th e ba sic cau se o f th e every  p ract ice  and  

re la ted  sen tences w ith  th e  pu re  land  lim ited  to  a  c er ta in  lo ca tion  a re  narra ted  fo r  th e  pu rpo se  

o f revea ling  th e  superna tu ra l pow er  o f hou seho ld er V im a lak irti and  o ther  pu rpo ses , so  that 

V im a lak ir tin ird esha  Su tra  does no t d eny  th e  p ractic a l pu re land  though t. Fu rth erm ore , th e  

su tra ’s d isc ip lin e  m ethods  fo r th e  pu re  land  a s  th e p rac tice s and  action s rea liz ing  th e pu re land  

in c lude m any  d isc ip l in e m ethods un til  ea rly  B uddh ism , th ere fo re th e  pu re  land  o f th e  

V im a lak ir tin ird esha  Su tra m ean s  th e en ligh tenm en t th rough  p ractic es .  

  M eanw h ile , th e  Pu re L and  P ractic e o f V im a lak ir tin ird esha Su tra  em phasizes  th e honest and  

undefiled  m ind  above al l, b ecau se  it is th e  ba sis o f a ll  p ractice ’s   cu ltiva tion . T hen , su tra  say s  

tha t o ffe ring o f  teach ing th e D harm a is  m ore im portan t than  o ffer ing  m ateria l a id . A nd , a s th e  

M ahayana  B uddh is t p ractice s, th e  pu re land  d isc ip lin e  m ethods o f V im a lak ir tin ird esha  Su tra  

h igh ligh t no t on ly  ed if ica tion  m ethod  tha t fo llow s th e  sen t ien t b e ing s’s c apab ility  bu t a lso  

B odh isattva n eed s to  take  th e  lead  by  honest and  undef iled  m ind , and  a s  a  resu lt, B odh isattva  

&  sen tien t b e ing s a tta in  th e  en ligh tenm en t togeth er. 

  

K ey  w ord s :  V im a lak ir tin ird esha  Su tra , T he pu re  land  though t, d isc ip lin es fo r th e pu re  

land , en ligh tenm en t, ed ific a tion  m ethods , th e honest and  undefiled  m ind


